
군급식 수입농축산물 대체, 농식품부장관은 왜 나서지 않는가!
- ‘대기업, 수입육 독식조장’ 군급식개편 중단을 위한 적극대응에 나서라 -

최근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국방부의 군급식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 국방부는 대부분 수입콩으로 만든 두유급식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유급식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
하려 하고 있다. 군 취사병과 관리시스템 문제에서 불거진 군의 부실급식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엉뚱한 진단과 개선에 대해 농민을 위한 주무부처의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

앞선 성명(9.1일 본 협의회 성명참조)에서 밝혔듯이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급식 질 저하, 성실히 군납을 납품해 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 및 사전대응 곤란 등의 폐단이 우려
된다. 특히 축산농가(축협)를 통한 군납 축산물 조달체계는 100% 국내산으로 품질․
위생․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유통업체 위주의
조달체계로 전환 시 수입산 잠식은 물론 품질․위생․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금번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 입찰과정에서의 부위별 수입국가 지정이 그것을 방증한다.
또한 낙찰업체도 대부분 대기업인 것을 보면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특정 대기업 식자재
업체와의 유착설이 근거없는 의혹제기로만은 보이지 않는다. 군장병을 한낱 코로나 집단
면역 실험의 마루타로 인식하는 이 정부의 국방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농식품부의 무대응은 더 문제다. 축산농가들은 개방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WTO, FTA 등 통상당국의 일관된 퍼주기 협상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업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우유자급률은 2020년 기준 48.1%로 2000년 80.4% 대비 32.3%P
떨어졌으며 쇠고기자급률은 2000년 52.8%에서 2020년 37.2%로 15.6%P 하락했다.
피해보전대책 없는 무차별개방이 낳은 처참한 성적표이며 농식품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국산 축산물 공급에 일익을 맡고 있는 군급식의 제도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에 맞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6일 농민단체들과의 회의에서 국방부 군급식 개선과 관련하여 국산 농축산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힌 것은 허언증인가.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에게 고한다. 수입망령에 빠진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
중단을 위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농정부처의 수장은
농정을 책임지며 현장농민과 소통해야 하는 자리다. 절대권력에 아첨하기 위해 물가안정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강도 높은 농가규제를 멈추고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중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라. 국방부의 축산물수입업자 이권대변을 계속 묵인, 방관할 경우 축산관련
단체들은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정부 강경투쟁을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1. 9. 10(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이메일 : kdbfa@chol.com(담당, 이정훈 팀장)

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사무국 : 서울 서초구 명달로88 축산회관 4층(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mailto:kdbfa@chol.com
http://www.naknong.or.kr


[참고]


